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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년 이상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

했던 중년 남성이 47세 나이에 의과

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다.

클리브랜드 지역의 가난한 흑인 

가정에서 태어난 칼 올램비(47·사

진)는 많은 흑인 아이들처럼듯 돈을 

벌기 위해 일찌감치 직업 전선에 나

섰다. 불과 16세 나이에 그가 취업

한 곳은 한 자동차 부품점. 그는 이

때부터 자동차 정비에 관심을 가졌고 고등학교를 졸업하

고는 곧바로 정비소를 차렸다. 이후 18년 동안 자동차 정

비소를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했던 그의 행로가 바뀐 것은 

34세에 지역 내 야간 대학에 입학하면서다. 

칼은“손님들이 늘면서 정비소 규모가 커지자 사업에 대

한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다.”면서“경영학을 

공부하기위해 대학에 갔는데 생물학 필수과목을 수강하

면서 어린시절 꿈에 불이 켜졌다.”고 회상했다. 그의 어린

시절 꿈은 다름아닌 의사였다. 

칼은“40세에 의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긴 시

영국은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

각종 의류 및 패션아이템을 판매하

고 있는 대형쇼핑몰 아소스(ASOS) 

제품이 또다시 놀림거리로 전락했

다. 미러 등 현지매체는 지난 28일 

고가의 아소스의 신상품에‘양파 

자루’같다는 비웃음이 쏟아지고 

있다고 전했다.

기존의 유명 디자이너는 물론 신

진 디자이너의 판로 역할도 담당하

고 있는 아소스는 이전에도 실제 입을 수 있을까 싶은 디

자인의 옷들을 선보여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. 지난 7월

에는 2019 S/S(봄여름) 신상품으로 남성용 크롭톱, 일명 배

꼽티을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. 3월에도 속옷이 그대로 드

러나는 여성용 투명 바지를 출시해 비웃음을 샀다. 이 같

은 전력이 있는 아소스가 이번에는‘양파망’원피스로 또 

한 번 웃음거리로 전락했다.

아소스는 최근 천연 라텍스 소재의 여성용 속옷 등을 생

47세에 의사 된 자동차 정비공

고가의 신상 원피스에 쏟아지는 조롱

호주에서 달마시안 19마리가 한꺼번에 태어

났다.

지난 6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앨버리에서 달

마시안‘멜로디’가 19마리의 새끼를 출산하며 

이 부문 세계 신기록을 작성했다. 이전까지는 

지난 2017년 7월 호주에서 태어난 18마리가 최

고기록이었다. 당시 세 살 된 마일리는 암컷 12

마리와 수컷 6마리 등 18마리의 새끼를 낳았다.

‘멜로디’는 첫 출산에서 세계 기록을 작성했

다. 견주 브리더 멜리사 오브라이언은“멜로디

는 9마리 암컷과 10마리 수컷을 출산했다. 임

신 중 무게가 15kg나 불어나 새끼가 많을 거라

고는 생각했지만 신기록을 세울 줄은 몰랐다.”

고 말했다. 그는“새끼들이 심지어 모두 덩치가 

컸다.”고 덧붙였다. 오브라이언은 19마리의 새

끼들에게‘미녀와 야수’의 벨,‘라이온킹’의 

품바 등 디즈니 캐릭터의 이름을 가져다 붙여

주었다.

출산에 참여한 4명의 수의사 중 한 명인 크리

스 월마란스는“이번 출산이 규모가 크다는 사

실을 직감했다. 한 마리씩 받아내고 닦아주는 

작업을 무한 반복했다.”며 웃었다. 이어 온몸

에 뚜렷한 반점이 특징인 달마시안은 출산 직

후에는 흰색 털로 뒤덮여 있으나 자라면서 반

점이 짙어진다고 설명했다.

신기록을 세운 19마리 달마시안 새끼들의 소

식이 전해지자 호주 각지에서는 입양 문의가 빗

발쳤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.

‘19마리 달마시안 새끼’ 
탄생, 세계 신기록

간 때문에 의사가 되기는 힘들 것이

라 생각했지만 간호사라도 되자는 

마음으로 시작했다.”고 말했다. 그

리고 커뮤니티 칼리지를 거쳐 지난 

2015년 노스이스트 오하이오 의과

대학에 입학했다.

그는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

위해 정비소를 팔고 대출도 받았지

만 부인과 세 명의 자녀를 둔 그의 

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. 그러나 가

족과 주위 친구들의 지지를 받으며 그는 어려움을 헤치고 

결국 의사의 꿈을 이뤘다.

칼은 현재 클리브랜드 클리닉 애크론 종합병원 응급의

학과 레지던트로 근무 중이다. 특히 현지언론과 병원 측

은 칼이 특이한 경력을 가진 것은 물론 많지않은 흑인 의

사로서 젊은이에게 새로운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

대하고 있다.

칼은“나의 사례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

돋아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.”고 말했다.　

산하는‘엘리사 포피’의 신상 원피

스를 소개했다.‘코르셋’디자인의 

이 슬립 원피스는 빨간 망사 재질로 

흡사 양파망을 연상시킨다. 특이한 

디자인 때문에 입기도 불편할 뿐더

러, 유·수분 흡수 등 속옷으로서의 

제 기능도 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. 

제조사인 엘리사 포피 역시 제품 

소개에서 이 옷을 입기 전 몸에‘파

우더’를 바르라고 권고하고 있다.

애초 350파운드(약 430달러)에 출시됐던 이 원피스는 소

비자들의 조롱 속에 결국 210파운드(약 260달러)까지 가

격이 내려간 상태다. 아소스 측은 여기에 15% 할인쿠폰까

지 추가로 제공하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, 여전히 소

비자들의 선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. 다른 옷 위에 일반 원

피스처럼 착용해도 좋다는 듯 코디 제안도 무용지물, 반응

은 냉담하다. SNS 이용자들은 이 원피스를 살 여유가 되지 

않는다면, 지금 당장 마트로 달려가 양파망 하나를 사 오

라며 끝없이 조롱을 쏟아내고 있다.


